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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의 절대권력,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가 이달 초 3주 일정의 

긴 미국 순방을 마쳤다. MbS 왕세자의 초장기 방미 일정 탓에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를 같이 방문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어긋났다는 후문이 있다. 사우디 실세는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보스턴, 실리콘밸리,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휴스턴까지 거치며 미 

전역을 횡단해 자신의 개혁 야심작 `비전 2030`을 알렸다. 석유 의존과 보수 이슬람 체제 

탈피 선언이 단연 주목을 받았다. 

 

올 6월부터 사우디에선 여성의 운전이 허용된다. 세계 최대 국영회사 사우디 아람코의 해외 

상장이 이어지고 최첨단 미래·오락 도시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방미의 주목적은 국가 

이미지 개선으로 보인다. 탈석유와 경제 다변화, 민영화, 사회 개방 의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좋다. 문제는 젊은 왕세자 혼자서 이 모든 개혁을 이끈다는 점이다. 작년 말 MbS 

왕세자는 왕자 11명과 전·현직 장관 및 기업가 200여 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고 이들의 

재산을 국고에 헌납받은 후 풀어줬다. 개인 권력 강화를 위한 숙청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를 불식하려는 듯 MbS 왕세자는 미국 각계 인사들을 격식 없이 만나며 젊고 자유로운 

개혁가 이미지를 선보였다.  

 

그런데 사우디 실세의 개혁과 관련해 유독 국내 사회·경제 부문만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사실 MbS 왕세자는 대외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도 천명했다. 현재 사우디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역내 헤게모니 장악으로 최대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저유가로 인한 재정 압박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MbS 왕세자는 투명하고 다변화된 

외교안보를 선언했다. 친미 밀실 외교를 고집해온 사우디로선 파격적 일탈이다.  

 



 

 

작년 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패퇴 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살아남으면서 시리아 내전이 마무리되고 있다. 알아사드 정권을 도운 이란과 러시아는 

승전국이 됐고 전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장악력을 공고히 했고 이란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레바논, 

예멘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향해 지난 

3년간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쐈고 그중 하나는 리야드 국제공항에 떨어지기도 했다.  

 

MbS 왕세자는 비밀스러운 뒷거래를 통한 외교안보 전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사우디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공산주의 봉쇄 전략을 도와 소련에 맞설 

무자헤딘을 지원했다. 넘쳐나는 오일머니의 밀실 거래는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를 

탄생시켰고 결국 사우디 왕정도 이들의 대대적인 테러 공격을 받았다. 사우디는 투명하지 

못한 전략 때문에 정작 자신의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사우디 실세는 미국과의 동맹에만 기대지 않기로도 했다. 이번 순방 기간 2015년 미국 

주도로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항의하며 러시아, 중국을 핵기술 협력 파트너로 고려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았다.  

 

작년 10월 살만 사우디 국왕은 왕국 수립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미사일방어시스템 

S-400 구입을 결정했다. 아들 MbS 왕세자의 계산이다. 러시아 무기는 미국의 사드 옆에 

배치된다. MbS 왕세자는 미국·사우디 관계를 무슬림 혼인에 비유하길 즐긴다. 미국과 

이혼하지 않고도 다른 3명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사우디가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사우디는 셰일오일 업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증산 정책을 폈고 이어진 유가 하락으로 재정위기에 처했다. 무차별적 복지로 

유지해온 왕실의 통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란의 급부상과 더불어 예멘 내전 개입, 

카타르 단교의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개혁의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미 맹렬한 기세로 진입한 경로에서 빠져나오기엔 

비용이 더 크다. 무엇보다 사우디가 처한 여러 위기를 타개할 옵션이 빠른 개혁 이외엔 없다. 

실세 왕세자의 개혁 질주는 젊은 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이 납세와 보조금 삭감까지 감수하면서 개혁을 지지한다니 

기대해볼 만하다. 

 

 

* 본 글은 04월  23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